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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 차별에 처항하라!!
▣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호 삼호골든프라자 404호 /  TEL :031-377-1145 FAX : 031 - 377-1147

e-mail: *****@jinbo.net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g420  

수 신 각 언론사, 장애인 단체 , 사회단체

참 조 담당자

제 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붙임자료 : 선관위 회신내용 3장)

일 자 2012. 3. 16.

담 당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

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일    시 : 2012년 3월 19일 [월]  14시

                 ▶ 장    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 참여단체 :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기화성지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IL통합네트워크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 주    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  

인당사자단체입니다.

○ 헌법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

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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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

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을 위하여

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방송의 점자‧문자 안내

② 점자투표지의 배급

③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방식의 안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참정권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투표소의 접근조차 거부당하며,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상

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2층 투표소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공

익요원을 통해 들어 올리겠다고 하여 중증장애인은 1층에 임시투표소 설치요구를 하며, 6시간의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 2010년 경기북부에서도 경사로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했고, 경기남부 모 초등학교에서는 널빤지

를 계단에 놓고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고정식이 아니어서 휠체어가 올라가기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장애로 인해 접근조차 거부당하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예산의 문제를 특정

계층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 이는 명백히 독립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 여기

며,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하였고 그 회신 답변을 지난 3월

13일 받은바 있습니다.(붙임 자료. 첨부)

○ 3월 15일 경기도선관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거동

이 불편한 장애인이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예

정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는것이냐는 경기장차연

의 질의에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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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각 단체 및 언론사에 경기도선관위의 답변을 공개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적 약자 및 장

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선관위의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 귀 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회견문】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치인이 장애인을 앞세우며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선거가 있었음에도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은 예산의 논리로

철저히 배제되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올해,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과 유권자 불편해소를 중

점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싶다. 그러나 과거가 그러하지 못했다.

모양만 갖춘 경사로에 안전을 위협받고, 기본적 편의시설이 없어 투표소 접근이

거부당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시혜적 차원과 예산의 논리로 농락당하는 기본적 권리에 침묵할

수 없다.

단 한사람이라도 장애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참정권을 지켜낼 것이다.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선관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하라!

-장애인도 국민이다. 참정권 보장하라!

-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경기도선관위 회신내용


